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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증시]AMD·엔비디아 강세에 코스피 상승 출발 기대…야간선물 3 % 대 

강세

등록 2026.05.29 08:00: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8228.70)보다 43.41포인트(0.53%) 내린 8185.29에 장을 마감한 28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1133.13)보다 28.77포인트(2.54%) 하락한 1104.36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1501.2원)보다 1.6원 오른 1502.8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2026.05.28.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뉴욕증시가 미국-이란 휴전 연장 기대감과 인공지능(AI)·반도체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하면

서 29일 국내 증시도 반도체와 대형 기술주 중심 상승 출발이 예상된다. 다만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데

다 미국 물가 부담도 이어지고 있어 장중 변동성 확대 가능성은 경계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간밤 뉴욕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휴전 연장 기대감과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지수

와 나스닥 종합지수는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다.

이날 뉴욕증권거래소(NYSE)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 지수는 전장 대비 24.69포인트(0.05%) 오른 5만668.97에 장을 닫았

다.

S&P500 지수는 43.27포인트(0.58%) 상승한 7563.63, 나스닥 종합지수는 242.73포인트(0.91%) 뛴 2만6917.47에 마



감하며 각각 역대 최고 기록을 다시 썼다.

CNBC 등에 따르면 이날 증시는 AI 관련 기대감이 다시 살아나면서 기술주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클라우드 기반 데이터 플랫폼 업체 스노우플레이크는 실적 호조와 긍정적인 실적 전망을 발표한 뒤 주가가 약 37% 급등했다.

스노우플레이크는 지난 분기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2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시장 기대를 상회했다. 아울러

향후 5년간 아마존웹서비스(AWS)에 60억달러를 투자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메모리 관련 종목도 강세를 나타냈다. 샌디스크는 3% 상승했고 반도체 대형주인 퀄컴과 AMD는 각각 4% 넘게 올랐으며 엔

비디아도 0.78% 상승 마감했다.

액시오스는 미국 당국자 등을 인용해 미국과 이란 협상단이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이란 핵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협상을 진

행하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승인은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

고 전했다.

휴전 연장 기대가 커지면서 국제유가는 장중 고점 대비 상승폭을 일부 반납했다. 미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배럴당 89

달러 아래에서 거래됐고 브렌트유 선물은 배럴당 93달러 안팎에서 움직였다.

미국의 4월 개인소비지출(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8%,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제외한 근

원 PCE 가격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올랐다. 대표지수와 근원지수 모두 다우존스가 집계한 시장 전망치에 대체로 부합했

다.

PCE 가격지수는 미국 소비자들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할 때 실제 지불하는 가격 변화를 측정하는 물가지표다. 특히 미국 연

방준비제도(Fed)는 기준금리를 결정할 때 소비자물가지수(CPI)보다 근원 PCE 가격지수를 더 중요한 기준으로 활용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28일 코스피는 전장 대비 43.41포인트(0.53%) 내린 8185.29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미국

과 이란의 전쟁을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시 불거진 데다, 금리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증시에 하방 압력을 가한 것으로 보

고 있다.

코스피200야간선물은 2.95% 오른 1332.40에 거래를 마쳤다. 

서상영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MSCI 한국 증시 ETF가 4.10% 급등했고 MSCI 신흥국지수 ETF도 0.32% 상승했다"며 "필라

델피아 반도체지수는 1.00%, 러셀2000지수는 0.57% 올랐지만 다우 운송지수는 0.66% 하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

스피 야간선물은 3%대 상승세를 보였다"며 "전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502.80원에 마감했고 야간시장에서는

1494.00원으로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wo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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